
럭키, 내HCFC 수지 개발
세계 수요 5 0만톤 … 2만톤 생산 3 6 0억원 수입대체

럭키(대표:최근선)가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속에 내HCFC 수지를 세계 최초로 독자기술로 개발,

9 3년 4월초부터 냉장고용 소재를 상품화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럭키는 기존 여천 A B S공장에서 내H C F C수지를 본격 생산할 계획인데, 95년이후부터 공장이 본격

가동됨에 다라 9 3년 기준 세계시장 연간 5 0만톤 규모 중 4 %인 연 2만톤 내수시장에서 연 3 6 0억원의

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.

럭키가 상품화한 이 내HCFC 수지는 기존의 대안인 라미네이션( L a m i n a t i o n )이나 공압출공법에 비해

경쟁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현재 ABS 수지를 사용하는 냉장고의 내부 패널ㆍ문 등 기존 부품소재는 CFC 냉매물질의 대체물질

로 개발된 H C F C (수소화염화불화탄소)를 사용할 경우 우레탄 발포제인 H C F C에 용해되거나 변색됐

다.

럭키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, 진공성형성 및 열안정성이 우수한 내HCFC 수지를 개발, 양산체제에

돌입할 예정이다.

미국의 GE, 일본 몬산토 등이 내HCFC 수지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, 아직까지 상

품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럭키 고분자연구소는 핵심기술인 유화중합에 의한 분자구조

제어기술 등을 국내에 7건, 해외에 3건 각각 특허출원했다. 럭키는 금성사에 내H C F C수지를 판매하

고 있으며 호주 등에 실험테스트를 하고 있다. 

기존 A B S수지 수요는 금성사가 연간6 6 0 0톤, 삼성전자 6 0 0 0톤, 대우전자 2 4 0 0톤 등이다. 기존 A B S수

지의 경우 중소가공설비업체들이 가전 3사의 s h e e t를 납품받아 s h e e t가공 및 성형작업을 해왔다.

금성사는 럭키가 원재료에서 가공까지 하고 있으며, 내HCFC 수지를 테스트중인 대우전자는 내쇼

날·동양나일론 등에서 가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대합섬 및 덕흥전자에서 s h e e t를 가공ㆍ성형

하고 있다.

현재 ABS 수지가격은 K G당 1 5 0 0원, 내HCFC 수지가격은 기존 가격에 비해 40~50% 정도 비싸게

책정, KG당 2 1 0 0원에 거래되고 있다. 럭키는 양산체재에 돌입하면 K G당 1 9 5 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9 / 1 3 >


